Press Release
<담당자>
안주연 팀장(02-6048-5488) 김지민 과장(02-6048-5610)

“한글 ‘안녕’이 빛으로 피어나다”
신세계면세점, 한글날 기념 미디어아트 ‘한지에 담은 안녕’ 명동점 상영

(신세계면세점=2026/10/08)

신세계면세점이 한글날을 맞아 홍인숙 작가와 함께 미디어아트 《한지에 담은 안녕》을 선보였다.

작품은 한글 ‘안녕’을 모란꽃과 푸른 폭포의 획으로 형상화하고, 소나무·봉황·호랑이·제비 등 전통적인 길상 요소를 더해 평안과 행복을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이번 작품은 한국의 문학과 예술을 디지털 미디어로 재해석하는 신세계면세점의 공공문화 프로젝트 ‘K-리플렉션 미디어아트 시리즈(K-Reflection Media Art Series)’의 일환으로 제작된 콘텐츠다.

신세계면세점은 미디어아트를 통해 한글의 조형미를 알리고, 국내외 관광객에게 따뜻한 환대의 메시지를 전한다.

《한지에 담은 안녕》은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10층 아이코닉존 미디어파사드에서 11월 30일까지, 삼성동 아티움 외벽 미디어파사드에서 10월 14일까지 만나볼 수 있다.

이번 미디어아트 제작에는 스튜디오아텍(Studio Artech)이 참여해 홍인숙 작가의 평면 회화를 3D 공간과 움직임, 빛으로 재구성했다. 컬처테크 기업 도슨(DOSN)은 QR 기반 다국어 AI 전시 안내 서비스 ‘nodnod.io’를 제공해 국내외 관람객의 작품 이해를 돕는다.

신세계면세점 공식 인스타그램 채널에서는 작품을 보고 떠오른 자신만의 ‘안녕’을 댓글로 남기는 SNS 이벤트도 진행한다.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고 홍인숙 작가의 ‘안녕’ 아트 엽서 에디션과 무지 노트를 증정한다.


<사진설명>
사진 1~4 : 신세계면세점은 한글날을 기념해 홍인숙 작가와 함께 미디어아트 《한지에 담은 안녕》을 제작했다. 사진은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10층 아이코닉존 미디어파사드 전경.
사진 5, 6 : 신세계면세점 명동점 10층 아이코닉존 미디어파사드에 상영 중인 미디어아트 《한지에 담은 안녕》을 감상 중인 관광객 모습.
